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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Abstract>

AStudyoftheFormativeCharacteristicsofa

CircleUsingMillstonesasMotive

DepartmentofIndustrialDesign(MajoredinCraftDesign)

GraduateSchoolofIndustry,JejuNationalUniversity

OhSu-Hyang

LeadingProfessorHuhMin-Ja

Thecircularshapeofgeometricfeaturesisinspired and abstracted from

Jeju'sfolkloretool,'millstones',whichposesaperfectsymmetry.Thecircular

geometry,by itself,createsspatialsenseand completenessalongwith the

characteristicsofmildnessandsimplicity.Yet,itisalsoadynamicshapethat

makesonefeelceaselessmovement.Thecircularshapeoffersspiritualand

psychologicalfunctionsthatappealtotheheartofpeople'smindsashaving

thesensesofstabilityandchange.Theformativecharacteristicsofthecircle

hassymbolizedwholeness,completeness,andendlessness,havingthedynamic

imagethatexpressesthelifecycleofunknownpointsofstartingandending.

Therefore,theresearch aimsto explorean artisticsenseand expressan

inspirationbystudyingtheformativecharacteristicsofacirclethathasvisual

excellenceandsymbolizestranscendingharmonywitheternity.

Circularshapeswereeithercreated from Jeju'straditionalmillstonesby

cuttingoroverlappingthem ordisplayingthem inparallel,expressingand

recomposing them in a form ofartwork embracing bothtraditionaland

modernsenses.Theworkalsoaimstoaddthesignificanceofharmonized

andcoexistentliving,bytheuseofclayfigurestorepresentthepeopleof

Jeju,whohaveenduredtogethertherigorsandhardshipsoftheirl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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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1.연구목적

현대 미술은 전통적인 양식에서 탈피하여 작가의 주관과 개성에 의해 예술의

범주를 다양하게 확장시켰고 복잡한 생활구조 속에서 현대인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정서를 기하학적 선을 사용함으로써 합리성과 단순성,간결성으로 표현하게

되었다.

기하학적인 형태 중 기본적이면서도 안정감을 주는 원(圓)형은 시각적 특성으

로 인해 현대인의 간결하고 함축된 조형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었고

작가의 창조적 소재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이러한 원에 내재된 조형

적 특징과 상징적 이미지는 인간의 기본 감성에 적합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 할

수 있고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는 형태로서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하학적인 원의 형태는 어느 방향으로도 기울지 않는 중심 대칭형으로 그 자

체로서 공간감과 완전함을 느끼게 하며,곡선의 부드러움과 단순성을 갖고 있고

무한한 움직임을 느끼게 하는 동적(動的)형태이다.또한 원은 안정감과 변화감

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형태로서 인간의 마음에 호소하는 정신적,심리적 작용을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이러한 원의 형태적 특징은 전체성,완전성,영원성을

상징해 왔고 시작도 끝도 없는 생명의 순환 체계를 표현하는 동적인 이미지를

갖는다.1)

본 연구자는 이러한 시각적 우수함을 지니고 있고 시대성을 초월하여 영원과

의 화합을 상징하는 원의 형태를 제주 민구인 맷돌의 원형과 부합시켜 조형해

보고자 한다.또한 생명감을 부여하는 토우를 접목시켜 척박한 환경과 고난,역

경의 삶 속에서도 묵묵히 견디며 삶을 이어온 제주인의 모습을 작품에 도입함으

로서 맷돌에서 표현되는 제주의 이미지를 재구성하였다.

1)김융희,｢예술,세계와의 주술적 소통｣,책 세상,2000,p.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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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전통성과 현대적 시각을 접목시킴으로써 새로운 조형

성을 추구하고 원의 상징성과 미적 감각을 탐구하며,내면적 심상과의 통로를 이

루도록 하여 영원과 화합을 상징하는 원의 이미지와 조형에 대한 연구를 심도

있게 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2.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제주의 풍토와 토착문화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제주의 민

구인 ‘맷돌’에서 원의 형태를 추출하여 이를 현대적 시각으로 조형화 하고 이에

토우를 접목시켜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를 원의 조형성에 담아 표현하고자 하였

다.이를 위한 연구범위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기하학적형태의 개념에 대한 의미와 원의 도형적 성질을 문헌을 통하여

고찰한다.

둘째,제주 문화의 형성과정과 풍토적 특징을 알아보고 제주민구인 맷돌의 조

형성을 고찰한다.

셋째,제주민구인 맷돌의 형태에서 원을 추출하여 절단,병렬,중첩 등의 방식

으로 재구성하여 다양한 이미지를 내포한 조형물로 변환시킨다.

넷째,소지는 성형강도를 높이기 위해 조합토를 사용하고 성형방법으로는 판

성형 기법을 사용하고자 한다.그리고 제주의 고유한 현무암의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작품 표면을 돌조각을 이용하여 찍어 내고,조형물에

토우를 적절히 접목시킴으로써 삶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작품으로 표현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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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작품제작 배경

1.기하학적 형태의 일반적 의미

기하학적 형태는 선사시대부터 상징적 표현수단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여 왔으

나 의식적으로 조형예술의 창조 활동에 이용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에 들어오

면서부터이다.

기하학적 형태란 모든 시각적인 대상을 배제하고 대상과는 무관하게 순수 조

형요소인 원,삼각형,사각형 등으로 간결하게 단순화된 형태들을 말한다.인간의

시각적 능력을 수학적 측면에서 논리적인 미의식으로 창조한 가장 단순화되고

정제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규칙적이며 단순 명료한 감각을 주는 것으로 이러한 형태가 취하는 근본

입장은 자연의 형태에서 파생되었으나,철저하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어서 자연

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된다.인공적 형태의 특징을 느끼게 하는 건물이나 도

구 등을 통하여 기하학적 형태가 갖는 특성을 찾아 볼 수 있는데 이는 복잡하고

풍부한 자연을 단순하게 구성하기 위한 형태의 합리화,간략화 즉,체계화 작업

이라 볼 수 있다.

인간의 이지적(理智的)인 사고체계에 의해서 창조된 기하학적 형태는 자연의

은유적 형태 또는 정제된 형태라고도 할 수 있으며,사물에 대한 새로운 조형의

기능성과 자연물의 재구성을 통하여 디자인과 관계되는 조형언어를 적극적으로

추출한 합리적 표현 방법이라 할 수 있다.이것은 자연형태의 모방이나 재현도

아니요,자연물을 간결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이차원적 평면인 점,선,면을

기본으로 하여 삼차원의 입체를 표현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로 복잡한 자연

의 유기적 형태로부터 간결한 형태로의 인위적인 추상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2)

기하학적 형태는 수학적 개념으로서의 형태이기 때문에 기계적이며 수리적이

고,복제품이 가능한 형태로 객관화가 될 수 있으며,단순함과 일정한 법칙의 구

2)정시화,｢현대 디자인 연구｣,(서울 :미진사,1980),p.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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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안정감과 긴장감을 주는 동시에 시각적 효과를 뛰어나게 한다.그리고 형태

와 형태를 합하여 새로운 모양을 만드는 합성의 경우도 매우 편리하다.

기하학적 형태가 생성될 수 있었던 이론적 배경을 마련한 세잔느(Paul

Cezanne)3)는 모든 사물이 구형,원기둥,원추 형태와 같은 기하학적 형태로 구성

되어 있다고 주장했으며,그의 작품 속에는 자연의 형태가 단순하게 처리되어 나

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세잔느 이후의 현대 미술에서도 기하학적 감성이 특별한 호소력을 가지고 나

타났는데,그 이유에 대하여 허버트리드(HerbetRead)는 “역사에서 되풀이되어

나타나는 모든 기하학적인 미술의 기호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역설하였다.

이렇듯 원은 기하학적 형태가 갖는 특성으로 인하여 현대조형 예술분야에서

많은 영향을 끼쳤다.조형표현에 있어서 원에서 느낄 수 있는 기하학적 형태의

특징을 정리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기하학적 형태는 일체의 장식성을 배재한 가장 단순한 요소로 환원시킨

형태이기 때문에 단순 명쾌한 느낌을 주며,그 간결함 속에서 함축된 의미를 발

견할 수 있다.또한 극도로 단순화된 형태이기 때문에 시각전달이 빠른 조형표현

이라 할 수 있으며,단순함이 동반하는 기하학적 기본형에 변용을 가하면 그 느

낌은 급속히 변해간다.

둘째,기하학적 형태는 순수한 형태인 원(Circle),삼각형(Triangle),사각형

(Square)등으로 규칙적이며,단순 명료한 형태로서 컴퍼스나 자로 그려질 수 있

고 수학적 계산이 가능한 형태이다.과거의 조형 예술은 어떠한 대상에 대해 기

계적 도구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손으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현대에

와서 예술은 기계적 도구를 사용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으며,과학과 기술 등

이 예술에 있어서 기하학적 형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기하학적 형태는 매우 합리적인 형태이다.특히 형태상의 합리성은 재료,

가공 및 경제적 요인과도 관련되며 공예와 공업디자인 등의 분야에서 매우 중요

하다.또한 형태의 발전과 구성에 관한 관점에서 본 경우,즉 형과 형을 합하여

3)세잔느(PaulCezanne)프랑스 후기 인상주의 작가.근대회화의 아버지,｢목맨 사람의 집｣(1872)이 그의

전기 작품(인상파)중에 손꼽히는 걸작이며,｢에스타크｣,｢카드 놀이하는 사람들｣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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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형을 만드는 형태합성의 경우에도 기하학적 형태는 매우 편리하고 합리

적인 형태로 사용된다.

넷째,기하학적 형태는 객관화 될 수 있으며 재현이 가능하다.그 형태의 면적

과 양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화 될 수 있는 형태이며,임의나

우연적인 요소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재현이 가

능하므로 대량생산과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는 형태의 재현성이 가지는 의미는

중요하다.

다섯째,기하학적 형태의 가장 큰 특징은 착시에 있다.서로 다른 기하학적 형

태의 길이,면적,각도 방향 등의 기하학적 관계가 객관적 관계와 다르게 보이는

착시를 이용하여 4차원의 경험을 느끼게 할 수 있다.4)

이와 같이 기하학적 형태들은 점차 생활 주변에 넓게 자리 잡고 있는 친밀한

존재로서 현대예술에 있어서도 그 사용범위가 넓어지고 있다.오랜 역사 속에 생

성,변천되었으며 각 시대나 지역에 다양하게 나타난 기하학적 형태는 삶의 보편

적이고 포괄적인 형태를 나타낸다.현대를 이해하는 합리적 조형으로서 이 시대

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현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특정한 대상의 묘사 없이

도 의미를 지닐 수 있는 독자적인 예술적 가치를 만들어냈고,작가의 철학적인

감성을 바탕으로 표현된 간결함 속에서 함축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

2.원의 도형적 성질에 대한 일반적 고찰

1)원의 형태적 개념

원(圓)의 형태적 개념을 정의해 보면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궤적 및 그 궤적에 둘러싸인 평면’5)을 원이라 한다.

두개의 힘이 변화되지 않는 조건 아래 점을 계속 굴려 나간다면 여기서 생겨

나는 곡선은 조만간 다시 그것의 출발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이때 시작과 끝

4)이혁진(李赫珍),서울산업대학교,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원(圓)을 모티브로 한 도자조형연구｣,2006.

p.5~6

5)이희승(1982),｢국어대사전｣,(서울 :민중서림),p.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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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호 흡수되어지면서 하나의 선은 계속적 흐름으로 연결되고 공간의 분할을

갖게 되는 원이 성립되는 것이다.

원은 점으로도 나타나는데 이것은 원의 가장 작은 형태이다.점은 추상적인 사

고나 상상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작고,가장 둥그런 것이다.이

러한 원은 또한 가장 간결한 형태로 완전한 형태를 갖고 있으며 언제나 중심 집

중적 긴장을 유지하고 사방대칭형으로 폐쇄성을 갖고 있다.6)

이와 같은 형태를 게스탈트(gestalt)7)라고 부르는데,정원(正圓)은 사람의 눈을

집중시키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게스탈트 심리학자들은 정원을

단순한 조형적 의미나 물리적 의미를 넘어서 인간의 심미적 원리와 인식적 사고

를 지배하고 있다고 보았다.8)

원은 또 “가장 단순한 곡선이지만 수학자들은 그것을 무한수의 변을 가진 다

각형으로 생각한다.”9)그래서 만일 한 원의 둘레로부터 눈에 안 보이는 한 점을

치운다면 그것은 이미 원이 아니며 자유곡선(plato-circle)이 된다.

피타고라스는 “원을 모든 단위의 기본으로 삼았고,그 원에 근거하여,모든 것

은 점으로부터 시작되며 우주의 모든 반경이 똑 같은 원의 규칙적인 배열로 이

루어진다고 했으며,또한 신(god)의 상징”10)이라고 했다.

원의 형태를 가진 도형에는 원,구 타원의 종류가 있으며,원을 절단함으로써

닫힌 공간에서 열린 공간으로,둥근 절단면에서 다양한 형태에로의 변화를 찾을

수 있다.

원의 형태는 모든 기하곡선의 주체이며 절단,중첩,접근,분리,병렬,통합 등

상호관계를 통해 공간감과 거리감이 형성되어 또 다른 공간의 효과를 만들며,원

의 입체 형태인 구는 모든 대칭적 입장에서 가장 완벽한 형태를 유지하며 역동

감을 갖고 있다.

6)나용태,｢원의 조형성을 이용한 장신구 디자인 연구｣,한양대학교,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04,

p.6

7)게스탈트는 형태심리학적 분석을 뜻하는 것으로 인간의 시 지각은 세부보다 전체적 특성,즉 궁극적으

로 조각조각 분해할 수 없는 구조적 형태를 먼저 파악한다는 것을 기본 원리로 하고 있다.즉 어린아

이가 사람의 얼굴을 그릴 때 동그라미를 그리는 것은 기술적으로 미숙해서라기보다는 얼굴의 특성인

원형을 먼저 지각하기 때문이라 것이다.안연희,｢현대미술사전｣,(서울 :미진사,1999)

8)이인선,｢기업 심볼 마크의 형태 분석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숙명여자대학교,1986,p.16

9)유한태(1984),｢입체디자인 원론｣,(서울 :미진사),p.47

10)유한태(1984),｢입체디자인 원론｣,(서울 :미진사),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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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원의 조형적 특징

사전에서는 원을 둥글게 그려진 모양이나 형태,또는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

리에 있는 점의 궤적 및 그 궤적에 둘러싸인 평면도형이라 정의한다.원은 시작

과 끝이 없이 순환되어지는 수많은 점들로 구성되어 있고 간결하게 정리된 단순

한 형태로서 다른 기하학적 단위형태 즉,삼각형,사각형등과는 달리 아직 분할

되지 않은 그 자체의 단일한 형태이다.

평면상의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평면상의 점으로 이루어지는 곡선은

그 평면상에서 중심을 돌려 회전시키면 그것이 새롭게 점유하는 장소는 처음의

위치와 같다.이 성질이 ‘둥글다’라는 원의 본질이며,이것에 의해 원은 다른 평

면곡선과 구별된다.

“원은 다각형의 각이 그 수가 늘어가면서 각이 차츰 둔화되어 각이 완전히 없

어지면 만들어진다.시작이나 끝이 없이 순환되는 특성으로 인해 영원과 전체성

의 사상을 의미하며 사랑과 화합을 상징하는 가장 간결한 형태 중의 하나이며

원형이 지닌 운동감은 주의를 집중시키므로 강한 시지각의 대상이 된다.원은 폐

쇄된 공간을 가지며,구심력과 원심력이 긴장된 상태로 유지되는 균형 있는 형태

로서 움직임의 순환과 회전의 향상성을 가진 동적 형태임과 동시에 특정한 방향

성을 갖지 않는 정적인 형태이다.”11)또한 원형은 주변의 다른 것에 비해 일반적

으로 안정성을 갖지만 다른 선이나 형상과 함께 사용하면 확실한 움직임을 가질

수 있다.

칸딘스키는 “원은 최대한으로 대립하는 것의 총합이요 구심성과 원심성을 하

나의 형태로 균형을 갖추면서 통일을 이룬다.세 가지 기본 형태인 삼각형,사각

형,원 중에서 원은 사차원의 가장 명료한 자료이다.”12)라고 원에 대하여 정의

하였다.

원은 시각적으로 명쾌하며 집중력이 강하여 하나의 선으로서 끝없는 순환성과

회전성을 갖는 동적 형태인 동시에 특정한 방향성을 갖지 않는 정적인 형태라

할 수 있다.즉,원은 어느 방향으로도 기울지 않는 중심대칭을 이루며,그 자체

11)김미옥․백숙자,｢입체조형의 이해｣,(그루,2000),p.32

12)Wassilykandinsky,｢점.선.면｣,차봉희 역,(서울：열화당,1997),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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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무한한 공간감과 완전함을 느끼게 한다.이러한 모든 평면 도형 중에 가장 대

칭성이 강한 원은 오랫동안 영원의 상징으로 표현되었으므로 가장 기념성이 풍

부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원의 입체 형태인 구 역시 모든 대칭적 입장에서 가장 완벽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이러한 입체형의 구는 단순 명쾌한 조형감정을 가짐으로써 많은

조형예술 작품에 사용되었다.이처럼 조형적인 의미의 구는 그 안에 심오한 뜻을

지닌 것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도 조형성을 갖출 뿐만 아니라,원과 원을 조합한

입체화를 통해서나 조형을 통해서도 그 예술성을 표현하는 기초적 의미의 도형

인 것이다.이것은 현시대 정신을 표현하면서 조형예술로 예술가들에 의해 체계

화된 표현의 다양화를 제공해주는 모티브가 되고 있다.

이처럼 원의 형태는 안정감과 변화감을 동시에 갖추고 있으며,인간의 마음에

호소하는 정신적,심리적 작용을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무리 없는 변화와 형

태의 표현에 새로움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반복되는 원의 배열과 조

합,크기의 다양성,부드러운 이미지의 원형을 다양하게 디자인한다면 효과적인

표현방법으로 구체화 될 수 있다.13)

우리의 심리상태의 일면에 원이 무의식적으로 우월하고 신성한 모티브로 자리

매김 할 수 있었던 까닭은 원형이 지닌 운동감이 우리의 주의력을 끄는 매우 강

한 시지각의 대상으로 존재하고 있음과 동시에 원에서 역동적인 힘이 사방대칭

형으로 방산되는 힘들과 서로 상쇄되고 있음으로 해서 제자리에서 안정을 취하

는 형체 자체의 완벽함 때문이라고 이해되고 있다.

조형적으로 볼 때에 원은 분할 가능성의 원형(原形)으로서 그 형태에 따라 정

원,타원,구,원기둥의 종류로 나누어지고,이들을 자르면서 나타나는 곡선과 직

선의 여러 형태와 절단면의 모습 등으로 다양한 형태 변화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원형은 중심에서의 힘이 균등하게 작용함으로써 원만,조화,균

등,완전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나타내며,우리들 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심리상태

를 표현하는 생활철학으로 동양,특히 우리 민족에게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이혁진(李赫珍),서울산업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원을 모티브로 한 도자조형 연구｣,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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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의 상징적 의미

고대(古代)로부터 우리의 생활 주변에 나타난 원에 내재(內在)된 상징의 의미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보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전통적으로는 태양을 의미하

며 원을 상징해온 것에는 만다라와 태극도가 있다.질서 있고 우주 중심에서 확

산되는 강력한 에너지인 동심원과 지상적 에너지인 사각형이 서로 어울려 우주

의 신비를 응축한 만다라<그림 1>와 서로 상반되는 두 요소가 대립과 융합의 상

호작용을 통해 생성되는 내적 본질,진리의 속성을 표현하기 위한 태극<그림 2>

이 동양에서 사용되었으며,태양과 달,영원과 합일,완전이라는 의미로 발전되어

왔다.원은 인간의 마음 전체를 상징하고 삶의 전체성(全體性)을 나타내려는 의

지14)즉,그들의 마음속에 지니고 있던 사고를 표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원은 부드럽고 화평한 이미지 때문에 우주 법칙의 근원으로도 보았다.동양의

자연관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며 순환한다.자연의 세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그 자체의 질서를 찾고,그 흐름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함으

로써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순리대로 둥글게 살아가야 한다는 사유를 엿볼 수

있다.인간의 사유 체계에서 얻어진 종교적인 명상에 따른 정신적인 깨달음은 만

다라15)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이러한 원의 형식은 하나지만 시대의 심미적 이

유에 의해,혹은 그 시대의 사고에 의해 의미도 더욱 세부적인 상징으로 생활 속

에 내재되어 왔다.

불교에서의 원은 불법과 불성,즉 지혜와 깨달음을 상징한다.특히,‘월인석보’

나 ‘월인천강지곡’등이 표상하는 불성은 달과 어우러져 한층 원의 의미를 심화

시킨다.불법이나 불성이 광태로 표상되면 달빛이 되고,모양으로 표상되면 만월

(滿月)<그림 3>의 원이 된다.이렇게 양자가 어울리면서 원은 지혜와 깨달음을

상징하게 된다.불교의 윤회설(輪回說)에서도 원의 형태상의 순환성을 시간에 대

한 해석으로 하여 마치 바퀴가 굴러가듯이 하나의 육체에서 다른 육체로 옮겨

다니는 영혼이 수레바퀴처럼 다시 돌고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뜻으로 해

14)K.융(1964),｢인간과 상징｣,조승국,(서울 :범조사),p.287

15)만다라는 행자가 명상을 통하여 우주의 핵심과 합일하고자 하는 깨달음의 안내도라는 의미가 있다.

산스크리트어로 본질(mandala)+소유(la)로 이루어진 말이다.즉 우주의 본질이 가득한 원형의 바퀴

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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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한다.이것은 곧 원의 형태상의 순환성을 의미화 했다고 볼 수 있다.원불교에

서는 원이 만법의 근원이며 실제라고 하였다.중세유럽의 랭스대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로 된 ‘장미창’<그림 4>에서 원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으며,이것은 우주

속에 뿌리내린 인간의 자아를 표현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대 기독교 페디 수

도원에 그려진 성화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인(聖人)을 둘러싼 원형의 후광 <그림

5>은 완전함과 신성함을 나타내는 것이다.16)이후에는 예수그리스도,성모님,성

인들의 머리 뒤에 후광을 그리는 것이 일반화 되었다.

이러한 원이 갖는 시각적(視覺的)특성인 둥그런 윤곽선과 중심대칭에 의해서

구조적 특징을 대표하고 있는 여러 종류의 원에 내재(內在)된 상징의 의미를 정

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는 모든 씨앗들이 동그랗듯이 근본적인 생명의 시작,창조,시작과 끝,

유한과 무한,영원,천국,하늘 등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로는 끊임없이 회전하는 힘을 통하여 자연의 주체를 통한 리듬과 순환,

반복과 규칙,관계의 연결성,행성들의 궤도 등 변화하는 패턴의 상징성을 갖고

있다.

셋째,최소의 길이로 최대의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도형(圖形)으로 가장 실용적

이고 효율적인 기하학적인 공간으로서 평등,단결 그리고 협동이라는 상징성을

띄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원의 내부가 비어 있는 환형에 나타난 상징의 의미는 오랜 옛날부터 전

해지는 관습으로 혼례 때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게 끼워주는 가락지를 통해서 서

로의 마음을 전달하려는 ‘원형(圓形)의 의지(意志)’즉 약속의 의미(意味)로 해석

할 수도 있다.

이상에서 여러 종류의 원(圓)에 내재(內在)된 상징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기하학적으로 단순한 특징을 지닌 원은 마음이 갖는 제한적 조직력을 쉽게

받아들임으로서 마음의 초기적인 발달 단계를 나타낼 수 있는 표현(表現)의 매

개체로 존재하며,종교나 개인마다 궁극적인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는 방법에서

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진리의 세계를 묘사하는 상징 형태는 모두 원형을 취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것은 원이 인간생활의 무의식의 세계를 포함하여 세

16)｢한국문화상징사전｣,동아출판사,1995,p.491~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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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인간의 사고 또는 복잡한 인간의 사고까지 그 내면에 계속 깔리는 기본적

인 힘의 배치에 대한 가장 명백한 이미지를 제공하는 모티브(Motive)였기 때문

이다.그러므로 원은 마음의 전체를 모든 측면에서 표현하는 것으로 거기에는

인간과 자연 등 모든 것의 관계를 포함한 우리의 삶에 대한 전체성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러한 상징성을 가지는 원은 강렬한 미와 시대감각과 조형 감각을 표현하기

에 적당하며,예술을 위한 창조적인 활동과 더불어 자아의식을 표출하기에 적합

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만다라 <그림 2>태극

<그림 3>만월(滿月)의 원 <그림 4>랭스대성당의 장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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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고대 기독교 본당에 그려진 성화

4)원을 주제로 한 조형 예술의 변천과 작품 연구

가.원을 주제로 한 건축조형물의 작품연구

고대에는 지구가 고정되어 있고,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행성이 원형으로 회전

한다고 믿어왔다.그러므로 원형은 우주를 상징하는 도형으로 인식해 왔고,다양

한 분야에서 원형을 이용한 조형예술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예식을 거행하는 신

전이나 기물 등에서 원형이 보여 지고 있다.이러한 우주적 개념을 가장 적극적

으로 건축에 구현한 것은 로마시대에 세워진 판테온이다.판테온17)은 원형 건물

로 그 현관인 주랑현관에는 거대한 화강암으로 된 코린트식 기둥들이 있으며,주

랑 현관은 원형 홀을 향해 열려 있는데,이 원형 홀 위에는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돔이 있다.<그림 6>이 콘크리트 돔 가운데의 개구부는 하늘을 향해 열려 있으

며 여러 신을 모시는 범 신전으로서 평면뿐만 아니라 단면이 모두 원형에서 비

롯되었다.<그림 7>

고대 로마시대에 신에게 봉헌하기 위해 건립된 판테온 신전은 중세를 거쳐 르

네상스 시대 이래로 무덤으로 사용되었으며,브루넬레스키와 같은 건축가들은 피

17)판테온(Pantheon)은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말로,“모든 신을 위한 신전”이라는 뜻이다.고대 로마의 신

들에게 바치는 신전으로 사용하려고 지은 로마의 건축물로 가장 보존이 잘되어 있고,현재 로마에서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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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체 대성당의 돔을 설계할 때 판테온을 참고하였다.

또한 르네상스 시대의 건축18)인 피렌체 대성당에서는 원을 완전함 즉,신성한

형태로 간주하여 무한한 영적 존재와 일률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고,교회의

중심에서 상부로 높이 솟은 돔의 상․하에 설치된 작은 창들을 통해 들어오는

빛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으로 상징되었다.<그림 8>

동양에서도 원은 같은 의미를 상징했던 것을 알 수 있다.우리나라 동해를

향한 석굴암은 토암산 절벽 밑에 화강암 석굴로 인공적으로 조성되었다.굴내

(窟內)는 둥근 평면이며,천정은 궁륭상(穹窿狀,반구형 또는 아치형)으로 되었

고 중심에는 연판(蓮瓣)을 새긴 둥근 돌로 눌러놓았으며,장방형의 전실,통로,

주 실로 이루어졌다.천체를 상징하는 둥근 공간에 이르면 한가운데에 높이

350cm의 당당하고 부드러운 모습을 지닌 석가모니 대불이 동해를 향해 앉아

있다.<그림 9>

석굴의 평면계획을 보면 주실은 반지름 12자의 완전한 원이다.지금의 석굴암

주 실은 약간 일그러진 원의 형태이나 현존하는 주실 입구가 12자인 점과 그것

이 주실의 원에 내접하는 육각형의 한 변에 해당하는 점에 미루어 보아 완전한

원으로 계획된 것으로 볼 수 있다.석실의 천정에 해당하는 궁륭면도 감실 이맛

돌 높이에서 24자를 직경으로 하는 원둘레 두고,석판 열 개로 구성되는 원주대

로 맞추어져 있고,석판의 이음새 선의 연장은 궁융원심(宮融圓心)에 집중되어

있으며 수법이 정교하며 장중웅려(莊重雄麗)한 기상이 넘치는 매우 보기 드문 걸

작이라 할 수 있다.이렇게 고대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건축물들 속에는

원에 담겨 있는 상징성 및 전체성,통일성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현대의 건축

물들은 구체적인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간결하고 유선적인 동적요소를

가미하여 기하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뉴욕에 있는 현대미술품들을 기반으로 설립된 구겐하임미술관도 큰 달팽이 모

양으로<그림 10>원형의 중첩된 외관과 탁 트여 통풍이 잘되는 천장을 중심으로

한 나선형 구조<그림 11>의 전시장으로서 거대한 중앙 집중식 볼륨을 가지고 있

18)RenaissanceArchitecture-봉건제도와 기독교 정신 위주의 중세 붕괴되고 상공업 위주의 시민사회가

성림된 15초 이탈리아에서 발생되어 15~16세기에 걸쳐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유럽에서 전개된 고전주

의적 경향의 건축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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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형의 특수조형이 내부에 위치한 독특한 외관을 형성하고 있고 외부에서의

형태감뿐만 아니라 내부 공간에서의 공간감이 극적이라 할 수 있다.거대한 도시

뉴욕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나선형의 로툰다19)형태를 제안하여 실체화함

으로서 뉴욕의 모뉴멘탈한 건축의 하나로서 각광 받고 있고 현대의 판테온이라

불리고 있다.

스페인에 있는 빌바오 구겐하임미술관은 바라보는 시선이 어느 쪽에서든지 선

과 면의 입체를 이루고 있고 다양한 각도에서도 방향성이 자유스러우면서도 역

동적이다.기존의 형태구성이 지닌 규칙은 사라지고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이

른바 해체주의의 선구적 성향을 잘 나타내고 있다.내부의 공간은 주로 수평과

수직 동선처리로 되어 있으며,계단은 나선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곡선의 반복과

점이의 효과가 잘 표현되어서 웅장하면서도 홀을 중심으로 한 원심성을 가진 역

동적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12>

그리고 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바람을 타고 터질듯 머금은 요트의 팽팽한 돛을

연상하게 하는 단순명쾌한 구조적 형태를 보인다.유선의 반복에 의한 물결과 같

은 강한 동심원은 기하학적인 선의 흐름과 주변 환경이 잘 어우러져 있어서 전체

적으로 웅장하며 복잡한 건물 형태를 만들어내어서 형태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킨

현대적인 시각이 강한 조형성이 보여지는 건축물이라 할 수 있다.<그림 13>

스페인 발렌시아의 예술과 과학의 종합 단지는 노먼 포스터(NormanForter,

1935~)경과 스페인이 낳은 최고의 구조건축가 산티아고 카라트라바(Santiago

Calatrava,1951~)가 만들어낸 건축공간으로서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고 미묘한

동적인 움직임과 빛과 구조체가 만나 반복되는 자연광의 실루엣을 만들어내고

있다.그 안의 공간은 실용적인 존재 이유를 넘어서 빛과 어우러져 조각적 공간

으로서 존재하며 이렇게 빛과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공간은 호수에 비춰 서

로 대칭형을 이루고 구조적인 미적 아름다움을 주고 있다.<그림 14>

이렇게 현대 건축에 와서는 원형이 지니는 상징적 의미가 많이 사라지고,기하

학적인 선에 의한 순수조형 요소인 원의 반복과 비례미를 살려서 강력한 통일성

을 이루고 선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였다.

19)로툰다(rotunda)는 지붕이 돔과 같이 둥근 원형건물이나,원형의 홀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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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앙투안 데고데가 그린 판테온

신전 입면도

<그림 7>판테온 신전 평면도

<그림 8>피렌치 대성당의 돔 <그림 9>석굴암

<그림 10>뉴욕 구겐하임미술관 <그림 11>뉴욕 구겐하임미술관

나선형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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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미술관

<그림 13>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그림 14>스페인 발렌시아의 예술과 과학의 종합 단지 야경

나.원을 주제로 한 회화 작품 연구

원은 중심축에 대하여 원호의 선을 따라 순환하고 회전하는 느낌을 표현한다.

또한 사방 대칭형으로서의 팽팽한 긴장감을 연출하며 완벽함을 추구한다.그래서

원불교20)에서의 원의 형태는 원만하고 완전함을 상징하는 불성을 나타내기도 한

다.<그림 15>결국 이는 원의 특성에 의한 것으로 다비드21)의 ‘사빈느의 약탈’의

20)우주의 근본원리인 일원상(一圓相,즉 O의 모양)의 진리를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삼는 종교

21)DavidJacquesLouis-프랑스의 화가,주요작품 ;｢마라의 죽음｣(1793),｢사빈느 여인의 약탈｣(1799),

｢나폴레옹의 대관식｣(1805~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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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앙에 방패로 묘사되는 원을 놓아 중앙으로 시선을

집중시키고 화면 구성을 원을 중심으로 하여 펼쳤으며,완벽함을 대상에 충실하

고 사실적으로 접근하여 원이 가진 회전과 순환의 성질에 의한 운동감을 보여주

는 구도라 할 수 있다.<그림 16>

<그림 15>원불교 묘사그림 <그림 16>자크 루이 다비드,사빈느

여인의 약탈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원의 간결하고 명쾌한 시각적 특성으로 인하여 입체주

의 미술과 추상화 경향의 미술에 반영되었는데,로버트 들로네(RobertDelaunay)

의 작품 ‘삶의 기쁨’(JoiedeVivre)<그림 17>과 ‘원형(CircularForms)’<그림 18>

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간결한 원형의 선들이 수축되었다가 확산되는 동적인

형태를 절단된 원들로 표현함으로 자아를 상징하였으며,원의 완전한 형태에서

벗어나 현대사회의 산업화 및 기계화에 따른 개인주의의 고독감을 분절된 원의

형태를 이용하여 표현하였다고 볼 수 있다.현대 추상미술의 이론을 정립한 칸딘

스키(WassilyKandinsky)는 ‘’원은 최대한으로 대립하는 것들을 종합하고 있으며,

구심성과 원심성을 하나의 형태로 균형을 유지시키고 통일시킨다.‘’고 했으며 내

적 표현을 다양한 크기의 원과 화려한 색상을 검은 바탕에 배치하여 화면과의

조화를 이루었고<그림 19>,큰 원안에 크고 작은 원들을 그려 넣어서 원이 우주

적 요소를 띠면서 무한한 공간에 원 그 자체가 기본적인 모티브가 되어 화면 중

심에 집중,교차,중첩함으로서 4차원의 공간을 만들어 냈다.<그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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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PaulKlee)는 “원은 지상적인 속박의 탈락에 의해 성립하는 우주적인 운

동의 형태”라고 하였으며 선과 색으로 이를 잘 표현하고 있다.여러 개의 직선이

복잡하게 구성되어 올라가고 위쪽에는 하나의 원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여 강조함

으로서 단순하지만 독특한 표현을 함으로써 그의 그림들은 보는 이로 하여금 신

비로움과 즐거움을 느끼게 하고 있다.<그림 21>

우리나라 근대회화의 대표적인 작가 김환기는 한국적 풍류의 정서를 '달'의 둥

그런 원형에 담아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를 간결하고 단순한 선과 색채로

표현하였고,<그림 22>정해숙은 원과 삼각형,사각형을 기본 모티브로 하여 기하

학적인 구성을 하였으며,전체가 부서져 조각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조

각들이 전체를 구성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22)<그림 23>

원의 표현은 고대(古代)로부터 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

어왔으며,언제부터인가 그 속에 우리의 마음을 투영시키는 상징의 중요한 모티

브로서 표현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동서양을 막론하고 보편적인 의미를 가지

는 상징으로서 영원과 양극의 합일로 완전이나 전체성이라는 의미로 표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17>로버트 들로네,삶의 기쁨

(‘JoiedeVivre)

<그림 18>로버트 들로네,원형

(CircularForms)

22)이혁진(李赫珍),｢원을 모티브로 한 도자조형 연구｣2006,p.14~15



-19-

<그림 19>칸딘스키,여러 개의 원

(SeveralCircles)

<그림 20>칸딘스키,원속의 원

(Circlesincircles)

<그림 21>파울 클레,성곽과

태양(CastleandSun)

<그림 22>김환기,

여름달밤

<그림 23>정해숙,투영

다.원을 주제로 한 입체작품 연구

원은 평면적인 회화에서 뿐 아니라 입체조형물로도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1908년 이탈리아 고고학자 루이지(L.Pernier)에 의해 지중해(MediterraneanSea)

의 크레타(Crete)섬의 파이스토스(Phaistos)라는 미노안(Minoan)궁전에서 발견

된23)파이토스 원반(PhaistosDisc)은 기원전 2천년 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

고 있고,거울 모양의 부드러운 점토판(ClayDisc)으로 만들어졌으며,직경 약

15cm의 크기의 정원(正圓)으로서 원반 중앙을 향해 나선형으로 양쪽에 스탬프

모양의 기호들이 새겨져 있는데 이것은 고대의 글씨로 여겨지며 아직 해독되지

23)HerakleionArchaeologicalMuseum,p.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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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 있다.<그림 24>이렇게 인류가 시작되고 문명이 시작되기 시작하면서

원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여러 방면에서 표현되어 왔다.

청동기시대에 만들어지기 시작한 청동거울 속에도 원들이 새겨져 있는데,그러

한 원은 곧 태양으로 상징되며,생명의 근원이 청동 거울을 통해 지상으로 내려

온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청동거울의 빛은 그 자체가

지배자를 신성한 존재로 비쳐지게 하여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지배자의 상징물

로서 의식을 거행할 때나 권위를 나타내는 일종의 의기로서 사용되었다.때로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하사품으로도 사용되었는데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부터는

실용적으로 다양하게 쓰이기 시작했다.<그림 25>

<그림 24>파이토스 원반 <그림 25>당나라 청동거울의 배면

이렇게 고대시대에서의 원형은 하나의 상징으로서 사용되었으나 근․현대에 이르

러서는 기하학적인 단순 명쾌한 시각적인 조형요소로 인해 각종 작품에 응용되었다.

기능적 미학을 추구하였던 러시아의 구성주의 작가 알렉산더 로드첸코24)는 엄

격한 기하학적 형태의 탐구를 통해서 이차원에서 삼차원으로의 변화를 주고 독

자적인 접힘과 펼침의 구성물을 부조로 만들어 보임으로써 원형 안에서 새롭고

자유로운 조형미를 보여주었다.25)<그림26>

24)알렉산더 로드첸코(AlexksanderMikhailovichRodchenko,1891~1956)는 러시아 구성주의 사진작가,

포스터,각종 디자인 등 실용적 분야에서 큰 활약,포토몽타쥬,포토스퀸스 등 현대 사진 미학의 중요

한 경지 개척

25)현수미,｢러시아 구성주의의 전개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서울대학교,1995,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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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다양하게 응용하는 영국출신의 조각가 나이젤 홀(NigelHall)26)은 3차원

개념 연구를 지속해온 작가이다.원추의 단면과 막대로 구성된 기하학적 형태의

조각을 통해,정제된 조형미를 자랑하는 세계적인 작가로서 도식적인 기하학적

형태들 사이에서 느껴지는 긴장감과 실체적 존재감들을 특징으로 한다.주로 광

택을 입힌 나무나 철재를 작품의 주재료로 사용하여 3차원의 공간에 드리워진

음영과 조각 재료가 지니는 중량감 그리고 그 안의 기하학적 요소들 간의 딱딱

함과 부드러움을 직선과 곡선으로 모호하게 대비시켜 조화로운 구성을 추구하였

다.이러한 작업을 통해 자연과 작가 자신과의 상호작용에 따른 감흥을 원과 기

하학이란 언어를 가지고 강렬하게 표현하였다.<그림 27>

주후식의 공간(space)<그림 28>은 흙 판위에 구성된 타원의 형태와 직선,곡선

들을 분리하고 깎고,왜곡시켜서 착시효과를 통한 인간관계에서의 실상과 허상

을 표현하였고,김여름의 물구나무서기는 어린 시절 놀이터에 있는 철봉에 거꾸

로 매달려 바라보는 듯한 모습을 연상시키며 정원을 오려내어서 변형하고 두 개

의 크기를 달리하여 표현하였다.<그림 29>

박은선의 작업은 원형을 반복 중첩시킴으로써 구조적인 형태를 보이며 있으며,

밝은 색과 어두운 색 면을 번갈아 가며 중첩시킴으로써 조각을 넘어서 회화적인

느낌마저 든다.<그림 30>조각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져 보이는 특징은 원형을

기본으로 해서 이를 반복하여 수직으로 서 있거나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 있는

거대한 기둥을 축조해내는데,이들의 유기적인 형태를 통해서 일종의 생성 원리

혹은 생명 원리를 강조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보겠다.

나용태의 작업은 원을 이용한 정확하고 명확한 이미지를 표현하고 원이 가지

는 상징성을 전달하고자 한다.정원이라는 모던하고 정제된 형태 속에 내재되어

있는 씨앗의 발아를 연상케 하며,반원과 반원 사이에 오닉스를 세팅하여 긴장감

을 표현하였다.<그림 31>

또한 만다라는 원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인 우주의 법칙과 원리를 이해하고자

한 작품으로서,통일성과 간결성 그리고 유동성을 강한 색채 대비로 표현하였고

알루미늄 판을 중심축에 두고 회전하면서 구성과 칼라의 변화를 주어 역동적인

우주의 질서를 나타내었다.<그림 32>

26)나이젤 홀(NigelHall,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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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진의 작품은 도시 공간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균형과 질서의 이미지를 원

이라는 형태를 교차 구성함으로써 시각화하였으며,원의 안정적인 형태인 외형에

내부의 원심력을 이용한 또 다른 형태의 원을 삽입시킴으로써 리듬감을 표현하

였다.<그림 33>

보딜만츠의 작품은 10개의 용기 위에 3차원의 드로잉된 건축적인 형태가 그려

져 있고,도자의 투명함으로 인해 내부와 외부를 동시에 볼 수 있다.기능성을

가진 생활도자로 간결하고 섬세한 디테일과 단단하며 내밀한 밀도가 돋보이는

작품으로 조형 못지않게 독특한 작품성과 기하학적 표현에서 오는 단순,명쾌한

감흥을 유발하고 있다.<그림 34>원형과 유기적인 곡선을 조합한 타케무라 작품

은 특히 현대에 이르러 단순한 선과 면의 조화,색상의 대비로 장식성이 돋보이

며 도형에 의하여 구성된 양식적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35>,마크

루쏠드의 작품인 조형도자에서는 다변화하는 현대 도예의 탈장르 경향과 현대

도예가들의 철학적,사회적,실험적인 접근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36>

원은 그 형태가 지닌 시각적 특성의 우수함으로 인해 예로부터 우리 생활주변

에 존재하면서 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매우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인간의

내면에 있어서도 철학과 종교 등이 상징의 중요한 모티브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특히 현대에 와서는 기하학적이며 추상적인 조형미로 심리적 의미를

담아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그림 26>알렉산더 로드첸코,메달려

있는 구조물(HangingConstruction)

<그림 27>나이젤 홀,코튼강

(Stretched+Compr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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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주후식,공간(Space) <그림 29>김여름,물구나무서기

<그림 30>박은선,무한기둥-접속Ⅲ-공간 <그림 31>나용태,씨앗의 발아

<그림 32>나용태,만다라 <그림 33>이혁진,원형공간(Circle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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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보딜 만츠,건축적부피(TheArchitecturalVolume)

<그림 35>타케무라 유리,수다스런 그릇

(TalkativeBowl)

<그림 36>마크 루쏠드,우주의 반구

(KosmosHemi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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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주의 풍토적 문화 속에 나타난 맷돌의 조형성

1)제주의 풍토와 문화적 특성

제주도는 한반도의 서남해상,동지나해의 북쪽에 위치한 섬으로서 해로 상 중

국과 일본의 중간에 위치해 있다.지형적으로 보면 중앙에 1,950m의 한라산이 있

고 섬 전체가 산으로부터 바다에 이르기까지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고,해발

1,000m 이상의 지대는 고산지대로 매우 급경사를 이루고 있어서 거주지로는 부

적당하다.제주도 전체 면적의 약 28%를 차지하는 해발 200~500m 지대는 중산

간 지대라 불리며 해안지대보다는 경사가 급하나 산악지대에 비해서는 완경사의

용암평원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일찍부터 초지를 이루어 야생 초식동물과 말,소

의 방목지가 되기도 했다.27)

제주도는 아열대기후 지역이기 때문에 대륙성 기후의 영향을 받는 한편 계절

풍의 영향으로 인해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이 많고,여름에는 많은 강수량을 동

반하는 강한 태풍이 불어 ‘풍다’의 섬이라고 불리어지고 있다.제주도의 초가,돌

담,<그림 37>올래 등 내륙에서는 볼 수 없는 건축적 특징들은 모두 바람이 만

들어 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제주인들은 집을 짓든,취락을 형성하든 먼저

바람을 의식했다.지붕은 되도록 낮추고 흙돌벽은 되도록 높이 처마 밑까지 쌓아

올렸다.대문은 올래를 만들어 길에서 휘돌아 들어가도록 했고,집둘레에는 돌담

을 쌓고 그 밖으로는 나무를 심어 숲을 이루게 하였다.거센 바람은 숲 뒤로 넘

겼고 새어 들어오는 바람은 돌담이 막아 주도록 하여 거친 환경을 극복했다.

또한 제주인들은 바다 한가운데 위치해 있어 거친 바람과 잦은 태풍,화산회토

로 뒤덮인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생활여건을 이겨내기 위해 부(富)를 축적하기보

다는 독립적이면서도 서로 돕는 상부상조의 정신,조냥 정신을 갖게 되었으며 거

의 다 가난했지만 비슷비슷한 경제적 수준을 유지하면서 형성된 서민적 생활문

화는 제주인들의 삶 속으로 자연스레 스며들어 그들의 삶 자체를 타 지역과는

구분되는 독특함을 지니게 만들었다.이러한 현실적 고난과 풍토적 환경으로 인

한 피난처로서 민간신앙이 발달하게 되었다.

27)1998,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탐라｣,역사와 문화,p.15



-26-

민간신앙은 산신(山神)이나 사찰의 신앙 대상으로 수용되거나 불교의 신앙 대

상들이 민간 신앙화 되는 등의 변화를 겪기도 했다.이에 따라 기존의 불상뿐만

아니라 자연석까지도 때로는 미륵님으로 모셔졌으며,제주 불교문화의 중요한 부

분을 차지하는 복신미륵으로 동자복,서자복처럼 토속화된 불교문화가 서민들 생

활에 크게 성행하였다.

이러한 동자복,서자복처럼 석조 미술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있다면

단연 돌하르방<그림 38>과 동자석을 들 수 있으며,이러한 제주의 조각품들은

상반신,특히 얼굴을 중시하고 있다.그러나 제주 현무암의 특성으로 인해 세밀

한 묘사보다는 단순하고 소박한 표현을 하게 된다.이렇게 기교를 배제하고 표현

한 제주의 돌조각은 형태를 생략하거나 과장하며 주관적으로 표현하는 현대 미

술과 상통하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제주 현무암이 갖는 색

감과 무게감이 더해져 제주 조각만의 독특한 미감을 탄생시켰다.

이러한 자연환경 및 지형적 특성은 제주도민들의 삶과 사회적 기질 형성에 상

당한 영향을 미쳐 제주만의 독특한 문화적인 풍토를 형성하였고,지리적으로 중

국과 일본의 중간 위치에 있어서 북방문화(北方文化)와 남방문화를 모두 받아들

일 수 있어 토착문화와 상호 융합하면서 제주적인 문화를 형성할 수 있었다.28)

이와 같이 선사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연환경 및 지형적 특성은 제주도민

들의 삶과 사회적 기질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외세에 의한 강점문화,무

역의 항로를 따라 자연스럽게 이입된 본토와의 교류문화,풍랑과 난파에 의해 우연

히 표류해 들어온 표류문화 들의 영향도 많이 받게 되었다.탐라의 풍속,신앙,생

산,예능 등으로 나타나는 자생적인 생활문화에 북방 또는 남방에서 흘러들어온 이

러한 문화들을 수용하면서 본토와는 다른 제주의 독특한 생활문화를 만들어 왔다고

할 수 있다.지금도 제주도에는 몽고,일본과 비슷한 풍습이 남아 있으며,본토와는

다른 제주 특유의 풍속도 많이 발견된다.제주의 생활문화는 이러한 옛 문화유산을

선택하고 계승발전 시켜 온 제주인의 생활양식이며 외부에서 들어온 문화는 기존의

제주의 문화와 상호 결합되면서 제주만의 독특한 섬 문화적 특성을 형성하였으며

제주도만의 독특한 형식의 생활도구가 제작되어진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29)

28)김항원,｢제주도 주민의 정체성｣,(濟州硏究叢書2).p.56

29)김항원,｢제주도 주민의 정체성｣(濟州硏究叢書2),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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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제주초가와 돌담길 <그림 38>돌하르방

2)제주 맷돌의 조형적 특성

인간이 미의식을 갖게 된 것은 자연을 접하며,자연에서 느껴지는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을 발견하여 그것을 실용적이고 곱게 만들려는 욕구에서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자연은 모든 형상의 기초이며 조화와 균형의 척도이고 형태

와 색채의 무한한 보고이다.인간은 마음의 눈을 통하여 자연에서 영감을 얻어

끊임없이 조형물을 만들어 왔는데,이러한 조형물들은 그 시대적 상황과 풍토적

조건 속에서 종교,사상,관습 등의 영향을 받아 그 지역만의 고유한 형태와 색

채를 갖게 되며 그 시대의 생활상을 반영한다.

제주인들은 화산섬이라는 풍토적 어려움 외에도 외세에 시달려왔다.외세는 후

에 이 땅 위에서 제주인의 삶을 곤궁하게 하는 착취의 힘으로 늘 작용했다.그러

나 바쁘고 고단한 삶 속에서도 생활에 필요한 도구들을 제작하여 사용하였고 이

러한 민구에서의 조형미는 자연스럽고,단순하며,투박하지만 다정다감한 맛이

절로 우러난다.미의 근원이 풍토에서 비롯되듯 제주인들은 현무암의 거친 질감

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생활 용구와 조형물을 만들었음을 엿볼 수 있다.기교를

배제하고 표현한 제주돌 민구류들은 세밀한 조각보다는 단순하고 소박한 표현이

주를 이루고 있다.색조는 제주 현무암만이 갖는 향토적인 색조에 무게감이 더해

져 독특한 미감을 만들어내고 있으며,제주의 자연적인 풍광과 자연스런 조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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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형성하고 있다.돌 민구류들 중 하나인 제주 맷돌도 풍토에 기반하여 소박하

고 검소한 듯 절제되어 있으며30)자연과 어그러지지 않는 조화미를 지향하고 있다.

원의 형상을 담고 있는 맷돌은 낮은 원통형이며 중앙에 곡물을 넣을 수 있는

홈을 팠고 하단으로 구멍을 뚫어 밑돌과 윗돌이 빠지지 않고 회전이 용이하도록

기기를 달았다.밑돌의 문양은 빗살문 비슷한 선각을 만들어 일정한 곳으로 통하

도록 하였다.둥글넓적한 2개의 돌을 위 아래로 겹치고 아랫돌의 중심에 박은 중

쇠에 윗돌 중심부의 구멍을 맞추어 회전시키면서 사용하였는데 제주에서는 이를

‘정래’라고 부른다.단단하고 둥근 돌 두 짝을 위아래로 포개 손잡이로 돌려

보리,조,콩,팥 등의 곡식의 껍질을 벗기거나 가루를 낼 때 사용했다.

1명 또는 2명이 마주 앉아 하던 맷돌질은,특히 두 사람이 할 경우 호흡이 잘

맞아야 맷돌질이 쉽고 가루도 곱게 갈렸다.그래서 할머니와 어머니는 바쁜 일손

이 끝난 저녁나절이나 식구들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맷돌질을 했었다.<그림 39>

제주 여인들이 맷돌을 돌리며 불렀던 ‘래 는 소리’에는 고단하고 힘겨운 제

주아낙들의 삶의 애환이 담겨 있다.한껏 먹어보는 것이 소원이던 시절,어머니

나 할머니는 자식들의 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보리나 밀을 갈고 또한 우리의 가

난을 갈았다.

마을에서는 계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연자방아가 있었다.<그림 40>이

웃과의 공동체 생활을 하며 모진 풍토와 역경의 삶을 넘어서 함께하였던 제주인

들의 순박하면서도 끈질긴 삶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이밖에 풀래라 하여 옷

에 먹일 풀을 만들기 위해 물에 불린 쌀을 갈거나 콩죽 등을 만들기 위해 젖은

콩을 갈았던 맷돌이 있다.이것은 밑짝에 주둥이를 길게 달아놓은 것이 특징이며

흔히 한 사람이 손잡이를 돌리고 다른 한 사람은 아가리에 곡물을 흘려 넣는다.

그러나 맷돌이 크고 갈아야 할 곡물이 많을 때에는 손잡이에 가위다리 모양으로

벌어진 맷손을 걸고 2~3사람이 노를 젓듯이 앞뒤로 밀어가며 갈기도 한다.

이러한 제주인의 식생활용구인 맷돌의 종류와 그 조형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30)아름다운 제주 석상,김유정,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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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맷돌

<그림 39>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맷돌질 하는 모습

<그림 40>방앗간에서 연자매 돌리는

모습

(1)맷돌(정래)

제주에서는 맷돌을 ‘래’라고 부른다.단단하

고 둥근 돌 두 짝을 위아래로 포개 손잡이로 돌

려 보리,조,콩,팥 등의 곡식의 껍질을 벗기거

나,가루를 낼 때 사용했다.맷돌은 물맷돌과 구

멍맷돌의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물맷돌은 수로

에서 떨어지는 물이 바퀴를 돌리고 그 힘을 받은

굴대가 윗 짝을 회전시키는 맷돌로서 서아시아에

서 발명되어 중앙아시아를 거쳐 한국에 들어왔다.

두 구멍 맷돌은 긴 작대기를 잡아매고 집짐승이 끌어서 돌리며,네 구멍 맷돌은

ㅁ자 꼴의 틀을 얹고 이를 네 구멍에 잡아매고 두 마리의 집짐승이 돌렸다.

맷돌은 원형이며 중앙에 곡물을 넣을 수 있는 홈을 팠고 하단으로 구멍을 뚫었

다.또한 밑돌과 웃돌이 빠지지 않고 회전이 용이하게 뾰족한 기기를 달았다.밑돌

의 문양은 빗살문 비슷한 선각이 있기도 한데 가루가 일정한 곳으로 통하도록 하

였다.둥글 넓적한 2개의 돌을 위 아래로 겹치고 아랫돌의 중심에 박은 중쇠에 윗

돌 중심부의 구멍을 맞추어 회전시키면서 사용하였다. 제주 현무암으로 만든 제

주래는 맷돌 가운데 최상품이었다.그래서 제주 래는 돌로 만든 일상용품 가

운데 유일하게 다른 지방으로 유출됐던 물건이기도 하다.이는 제주의 현무암이

가벼워 운반하기에 편하고 현무암의 기공으로 인하여 맷돌면에 요철이 많아서 곡

식이 잘 갈렸기 때문이다.맷돌은 여성들의 전용물(專用物)이라 할 만큼 여성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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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연자방아(방애)

<그림 43>풀맷돌

주로 사용했었다.곡식의 탈곡이나 곡식의 제분(製粉)등을 담당했던 조상들의 생

활도구인 맷돌은 지난 6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서서히 우리의 곁에서 사라졌다.

(2)연자방아(몰방애)

둥글고 판판한 돌판 위에 그보다 작은 둥근 돌

을 옆으로 세워놓은 위에 나무 테를 씌워 말이나

소에 얹어,아래 위가 잘 맞도록 하고 마소의 고

삐를 잡고 끌게 하는 곡물 가공 방아로서 옛날에

한꺼번에 많은 양의 곡식을 탈곡(脫穀),제분(製

粉)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서 마을마다 하나씩 있

어 공동으로 사용하였으며 이곳을 연자방앗간 또

는 연자맷간,방애라 하였다.큰 돌판 위에 얹

은 돌이 조형적으로 안정감이 있고 비례가 아름

다워 지금은 정원의 장식용으로 놓기도 한다.

(3)풀래

제주 지역에서는 마른 곡식을 가는 맷돌을 ‘

래’라 하였고,젖은 쌀이나 젖은 콩을 가는데 쓰

던 맷돌을 ‘풀래’라 하였다.풀래는 아래짝의

밑이 높게 도드라지고 코가 흘러내리 듯 달려있

어 국물이 있는 것을 갈아서 받아내기 쉽게 만들

어졌다.래에 비해 크기가 작은데,보통 모시나

명주 등에 먹일 풀을 만들기 위해 쌀을 갈거나

불린 콩을 갈아 두부를 만들 때 꼭 필요한 생활

용품이었다.

이렇듯 미의 근원이 풍토에서 비롯되듯 제주의 민구에서 보여 지는 제주미란 제

주 풍토에 기반을 두어 자연과 어그러지지 않는 조화미를 지향하면서도 인위적으로

는 단순 간결하며,검소한 듯 절제되고,질박하면서도 소박하며,다정다감한 맛이 있

다.이런 미의 요소가 제주 민구에 짙게 깔려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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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작품제작 및 설명

1.제작 의도 및 방법

제주는 풍토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한반도와는 다른 독특한 자연미나 문화적 유

산들을 물려받았으나 그 또한 현대의 물결 속에서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제주

는 돌과 바람이 많아 돌 문화가 발달하였고 현무암을 이용한 돌 제품들은 제주

만의 독특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각 가정마다 돌로 된 민구류들이 많이 있었는

데 그 중에서도 ‘래’라 부르는 맷돌은 가정마다 한두 개씩은 갖고 있을 정도로

흔히 보일뿐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었다.맷돌은 다양한 크기와 형태를

갖고 있고 천연의 나무 자루와 함께 독특한 조형미를 갖고 있어서 본 연구자는

평소 이러한 맷돌에서 현대적인 원통형의 조형미를 볼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다

양하게 변환될 수 있는 조형적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 이러한 맷돌을 모티브로 하여 원의 조형성에 대하여 연

구해 보고자 하였으며 원을 기본으로 하는 다양한 조형방법 등을 탐구하여 현대

적 조형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비록 맷돌의 형상은 2개의 원통형으로 그치지만 이를 분리시키거나 병렬시키

고,자르거나 재조합하여 새로운 형태로의 변형을 꾀할 수 있고,원형에서 얻을

수 있는 중심 집중적인 긴장을 유지시키며 역동감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또

한 이러한 절단,중첩,분리,병렬,통합 등의 상호관계를 통해 또 다른 공간적

효과를 줌으로써 닫힌 공간에서 열린 공간에로의 가능성이 있으며,영원과 전체

성이라는 원의 중심사상도 함께 담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작품 제작 방법으로는 판 성형(SlabBuilding)기법을 이용하여 점토판을 만들

어 접합시키는 방법으로 제작하였으며 제주 현무암의 재질감을 표현하기 위하여

돌 조각으로 두드려 가며 제작하였다.

여러 개의 원들을 중첩시키기 위해 점토판들의 습도와 건조 상태에 특히 유념

하였으며,건조시의 변형이나 소성시의 실패를 예방하기 위해 성형을 마친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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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건조시켰다.

또한 현무암의 질감이나 색감을 표현하기 위해 흑유와 철,망간 등의 안료를

사용하여 요철부분이 잘 보이도록 처리하였으며 제주의 향토적인 색감을 내기

위하여 철유,흑유,코발트유 등을 집중적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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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작품 설명

작품 Ⅰ 상생 -어우러짐 /30㎝×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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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Ⅰ 상생 -어우러짐

인간은 자신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는 불완전함을 느껴 끊임없이 자신의 본

질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 노력하였고 점차로 인간에 대한 신뢰와 희망을 갖게

됨으로써 서로 어우러지고 만나 상생의 기쁨을 갖는 것이 아닌가 한다.

원은 사방대칭형으로 공간에서의 완전한 형태를 갖는다.그 공간의 시작을 태

아가 자라나는 어머니 뱃속이라 생각하고,자아의 존재감을 찾으려는 데 의미를

부여하며 제작하였다.

맷돌에서 보이는 정원(正圓)과 이를 절단한 크고 작은 반원(半圓)들을 결합하

여 다른 이들과 연결을 시켜주는 다리의 역할을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정원 속에

자아를 찾고자 하는 의미를 담은 토우를 앉혀 시선을 중심으로 유도시켰다.삼

각형 구도로써 정원을 중심으로 하여 안정감을 갖고 작품의 통일성을 이루고자

하였다.

소지는 조합토를 사용하여 판 작업으로 제작하였으며 정원과 반원들은 서로

다른 개체를 건조 상태가 비슷했을 때 오려내어 접합시켰다.1차 소성 후 흑색

안료와 백상감토를 혼합 후 붓으로 칠한 다음 마른 후에 사포질을 하여 표면의

질감을 표현했다.2차 소성 시 흑유와 코발트 메트유를 분무하여 맷돌의 질감을

표현하였으며 토우는 전체 작품과 따로 철과 흙유를 바르고 닦아가며 색상을 내

었고 1250℃에서 환원 소성하여 2차 소성 후 접목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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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Ⅱ 상생 -어우러짐/30㎝×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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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Ⅱ 상생 -어우러짐

제주인들은 화산섬이라는 풍토적 어려움 외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외세에 시

달려왔다.그러나 바쁘고 고단한 삶 속에서도 생활주변에는 아름다운 자연과 인

정이 늘 공존하였다.그러한 제주인의 강인한 삶을 원형을 절단하고 다시 붙임으

로써 상생의 어우러짐을 곡선에서 오는 부드러움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반원형을 중첩하여 하단에 위치시켜 작품의 안정성을 꾀하였으며 상단에는 원

형을 뚫고 절단하여 매서운 바람과 외세를 상징하는 사선 처리를 하여 변화와

운동감을 갖도록 함으로써 시각적인 속도감과 강인함을 표현하였으며,어려운 생

활 여건 속에서도 독립적이고 서로 돕는 상부상조의 정신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중앙의 뚫린 공간은 희망의 미래를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흑유를 칠하고 닦은

후에 코발트 유를 분무 시유함으로써 그 두께에 따른 변화를 이용하여 다공질의

현무암과 사면의 바다로 둘러싸인 바다색이 표현되도록 하였다.정원과 반원은

따로 작업 후 2차 소성시 접목시켜 시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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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Ⅲ 상생 -어우러짐/25㎝×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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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Ⅲ 상생 -어우러짐

인간은 혼자 살아 갈 수 없기 때문에 주변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우

러져 상생한다.그러나 자신의 목적과 자아를 추구하는 세계가 저마다 다르고 또

한 외부 세계로부터 한계가 주어지는 사회적 존재이다.이러한 이중적 패턴 속에

서 누구나 한번쯤은 내적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복잡한 현실사회 속에서 둥글게

주변과의 갈등을 잘 해결하는 모습에서 상승하는 희망찬 미래와 평화의 메시지

를 주고자 하였다.

하단의 정원과 반원은 조형물의 안정감과 서로 상생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

을 하고 있으며 중앙의 세 개의 원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원만한 관계를 나타

내고 있고 꼭대기의 반원은 희망의 미래와 앞으로 다가올 평화를 상징하는 역할

을 표현하고 있다.수직적인 상승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힘든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는 각오를 표현한 것이다.

조합토를 이용하여 판 성형기법으로 제작하였다.원형과 반원형을 따로 제작

후 850℃에서 1차 소성 후 상감에 초록색 안료를 섞어 붓으로 칠한 후에 사포로

닦아내고 흑유를 엷게 분무 시유 한 위에 재유로 다시 시유하여 1250℃에서 환

원 소성을 하였다.2차 소성이 끝난 후에 다섯 개의 원형들을 조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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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Ⅳ 상생 -어우러짐/80㎝×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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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Ⅳ 상생 -어우러짐

시작과 끝이 없는 원의 순환적 특성으로 원의 영원한 상징을 표현하고자 하였

으며 끝없이 굴러가는 수레바퀴와 같은 인간세상의 순환을 연상하며 작업하였다.

크기에 따른 원형의 반복에 의한 리듬은 시각적 운동과 동적 변화를 표현하려

하였으며 획일화된 현대사회의 외로움과 공허함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또한

걸터앉은 왜소한 느낌의 토우는 삶의 무게에 눌려 사색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표

현했고,굴렁쇠처럼 굴러가는 원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움직이는 삶의 순환

과 무게감을 표현하였다.조형형식의 원리인 점이 효과를 적절히 사용하여 변화

를 주었으며 일정한 삶의 질서를 원의 절단면에 의한 비례를 통하여 표현하였다.

판 성형을 하였으며,표면의 질감은 제주의 현무암에서 나오는 기공을 표현

하고자 작은 돌 조각을 가지고 찍어서 표현하였다.1차 소성 후 흙색 안료로 붓

질을 하고 초벌한 다음에 사포질을 한 후 재유와 흑유를 분무 시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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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Ⅴ 상생 -어우러짐 /38㎝×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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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Ⅴ 상생 -어우러짐

산업화와 과학화로 인하여 다원화되고 전문화된 사회 속에서 현대인은 바쁜

인생의 굴레에 얽매여 살고 있다.원은 순환과 연속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대표적인 기초 도형이다.순환과 연속성을 각기 다른 크기의 세 원들을 중첩하여

수레바퀴처럼 굴러가는 삶의 무게감을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점증과 점이와 같은

시각적인 대비와 새로운 형태와 조형요소를 형성하여 변화를 주어 현대인의 불

완전하고 무거운 삶의 무게를 조형적으로 표현하였다.중첩된 세 원 밑에 놓여진

반원은 힘들 때 쉴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하며 중첩된 원과 접목된 기둥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누구나 한번쯤은 경험한 의지할 수 있는 관계를 표현하였다.삶의

무게가 고단할 때 주변을 한 번 둘러보고 그 짐을 같이 나눌 수 있게 함으로써

자연스런 흐름과 동적인 리듬감으로 통합성을 느끼게 했다.특히 제주의 대문 역

할을 하였던 정주석을 맷돌의 이미지와 결합하여 제주의 향토미를 십분 발휘하

고자 하였으며 유약도 자연스럽고 소박한 재유를 사용하였다.

조합토를 사용하여 판 성형으로 제작을 하였으며 1차 소성 후 상감에 흑색안

료와 붉은 색 안료를 혼합하여 붓으로 칠하고 닦아낸 후 다시 사포질을 하였다.

그리고 흑유로 엷게 분무 시유한 후 다시 재유로 분무 시유하여 2차 소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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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Ⅵ 상생 -어우러짐/40㎝×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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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Ⅵ 상생 -어우러짐

원의 형태를 절단,분리,접합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현대의 불완전한 만남을

형상화하고 조형적으로 표현하였다.개인주의가 팽배한 현대에서 타인과의 만남

은 어긋나기만 하고 이기 속에 감추어진 자신의 참된 마음을 열지 못하는 현대

인은 결국 이웃과 단절된 관계 속에서 나약한 가치의 혼돈을 경험한다.

이에 거대한 인생의 수레바퀴 앞에 작아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서로 어우러

지고 상생하여야만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자 하였다.

정원과 반원 형태들이 결합하면서 형태 간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또한 여

기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질서에 대한 의식이 조화를 만들어내고,거대한 인간관

계 속에서 나약한 개인인 왜소한 토우를 삽입함으로써 또 다른 형태와 공간을

만들어냈다.

크고 작은 절단된 원들이 서로 만나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공

간을 구성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조형미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판 성형을 하였으며 1차 소성 후 붓으로 흑유를 바르고 닦아낸 후에 황이라보

를 분무 시유 후에 동유를 엷게 분무 시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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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Ⅶ 상생 -어우러짐 /40㎝×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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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Ⅶ 상생 -어우러짐

완전한 하나의 상징인 원의 형태를 절단하여 불완전한 현대인의 만남에서 어

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을 느끼게 하며 또한 한편으로는 서

로 등을 기대고 앉아있을 때의 편안함과 불편함을 표현해 두 마음이 항상 우리

들 안에 공존해 있음을 표현했다.

어느 방향으로도 기울지 않은 중심대칭의 원은 그 자체로 무한한 공간감과 완

전함을 느끼게 하며 곡선의 부드러움과 단순성을 보여준다.시각적으로 단순 간

결하게 열린 공간을 지향하고 중심 상단에 정원을 두어 긴장감 속에 서로 공생

공존 하는 어우러짐을 강조하여 표현하고자 하였다.

조합토를 사용하여 판 성형을 하였으며 1차 소성 후 흑유를 상감과 혼합하여

붓으로 칠한 후 닦아내고 엷게 재유를 분무 시유한 후 코발트유로 시유 후에 2

차 소성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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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Ⅷ 상생 -어우러짐 /33㎝×39㎝×18㎝



-48-

작품Ⅷ 상생 -어우러짐

누구나 바쁜 일상 속에서 집으로의 귀가는 즐거운 일이고 누군가가 기다려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안고 향하지만 텅 비어있는 공간에서 외로움과 공허감이 밀

려옴은 어찌할 수 없다.서로 함께 나누고 호흡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제주의 옛 대문인 정주석 옆 맷돌 위에서 누군가를 기다리

는 토우를 접목시켜 인간의 외로움을 작품화시켰다.

크고 작은 원을 반으로 절단하여 하단에 배치하여 안정감을 주려 하였고,전체

적으로 수직 삼각형 구도로 균형 있으면서 내적으로 무한한 움직임의 순환과 회

전의 항상성(恒常性)을 가진 동적 형태임과 동시에 특정한 방향성을 갖지 않은

정적인 형태이다.부채꼴 모양의 기둥은 묵시적으로 제주도의 정낭을 암시함으로

써 대문의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반원 위에 앉아 있는 토우를 넣음으로

써 기다림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조합토를 사용하여 판 성형으로 제작하였으며 1차 소성 후 상감과 철유를 혼

합하여 붓으로 칠한 후 사포로 닦아내고,노랑유를 분무 시유 후 다시 흑유로 분

무 시유하였다.토우는 따로 제작하여 1차 소성 후 흑유를 붓으로 칠하고 닦아낸

후 재유를 분무 시유했으며 2차 소성하여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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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Ⅸ 상생 -어우러짐/27㎝×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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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Ⅸ 상생 -어우러짐

원통형을 절단하여 분리시키고 크고 작게 배열하여 조형성을 갖도록 하였으며,

열린 공간으로서 둘레에 정원과 반원의 곡면을 형성함으로써 둥근 절단면의 다

양한 변화를 갖게 하였다.반원의 공간은 도형들이 모이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그

러한 것은 바쁜 일상 속에서 저녁이면 집에 모인 가족들의 어우러짐과 단란함을

모색하고자 표현하였다.

여러 형태들이 결합하면서 중심 원형을 향해 있음은 형태간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각 형태들이 서로 결합 구성하여 보여주는 형태는 새롭고도 다양한 조

형에 대한 공감을 얻을 수 있다.또한 서로 다른 형태에 있어서 결합해서 재구성

되는 형태는 새로운 감흥을 유발시키며 계속적인 조형미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조합토를 사용하여 판 성형으로 제작하였으며 1차 소성 후 흑유를 붓으로 칠

한 후 닦아냈다.다시 황이라보를 분무시유한 후 재유와 코발트유를 사용하여 가

볍게 분무 시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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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결 론

본 연구는 제주의 민구류인 맷돌의 형상에서 원의 조형성을 탐구하고,원의 상징성

과 미적 감각을 추출하여 제주인의 내면적 심상과의 통로를 이루도록 하고자 하였으

며,제주의 이미지와 부합할 수 있는 원의 조형성 연구를 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원은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으로 이루어지는 곡선으로서 완벽한 중

심 대칭형이며 순환과 향상성을 가진 동적 형태임과 동시에 특정한 방향성을 가

지지 않는 정적인 형태이기도 하다.원은 영원의 상징이며 화평하고 둥근 이미지

때문에 전체성과 완전성을 갖기도 한다.

이러한 원의 조형성 연구를 통하여 맷돌의 모티브인 원의 형상을 절단하거나

중첩시키고 또는 병렬시킴으로써 현대적인 감각으로 변환시켜 재구성하였으며,

그 안에 역경의 삶을 묵묵히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 제주인의 모습을 토우로 제

작하여 놓아 봄으로써 서로 어우러지는 상생의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제주의 풍토에서 파생된 맷돌을 원의 조형성 연구와 접목시키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원은 가장 간결한 형태이지만 집중적 긴장을 유지시키며 인간의 심미적 사고

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모든 기하곡선의 주체로서 절단,중첩,접근,

분리,병렬,통합 등의 상호 관계를 통해 새로운 공간의 효과를 만들어내며 역동

감을 갖게 됨을 알았다.

또한 맷돌이라는 단순한 원통형에서 출발하여 이를 재구성하고 합성시킴으로

써 다양한 형태적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체득하였고,우리의 주위에서 흔

히 접할 수 있는 문화적 유산에서 조형적 소재를 찾아 작품화 할 수 있었다는

자긍심을 갖게 되었다.

흙이라는 재료의 특성과 제약으로 인해 연구자의 심상을 십분 발휘 할 수 없

는 제작의 한계성을 느꼈으나 이 연구를 통해 도자조형작업에 대한 기능의 연마

와 재료에 대한 연구를 겸하게 된 것을 큰 소득으로 생각하며 향후 소지와 유약

에 대해 좀 더 깊은 연구를 통하여 사라져 가는 우리의 문화적 유산에도 더 깊

은 관심을 가지고 조형의 소재로 응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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